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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파랑길73코스지도는홈페이지게재

봄기운이완연하다.따스한봄날씨에산과들이꿈

틀거린다.겨우내인고의시간을견딘풀뿌리들이땅

을뚫고일제히새싹을내기시작했다.나무들도동면

의시간을마감하고생명활동을시작했다.매화와산

수유는잎을내기전,꽃부터활짝피웠다.

무채색이던 대지가 푸릇푸릇해지고 화사해졌다.

생명의탄생은언제나신비롭고새롭다.

사람들의마음속에도봄기운으로가득차있다.봄

에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활력 넘친다. 봄을 맞으러

고흥반도로향한다.

남파랑길73코스출발지인대전해수욕장에도착했

다.해변에서맞는바닷바람은이미그끝이무뎌져있

다.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만조 때라서 대전해수욕장

의넓은백사장상당부분이바닷물에덮여있다. 1.9㎞

에 이르는 백사장은 500여 그루의 곰솔에 감싸여있

다.대전해수욕장의매력은넓고완만한백사장과,백

사장을 감싸고 있는 1백년 수령의 솔숲이 이룬 조화

에있다.

아름드리 소나무로 이뤄진 숲은 북쪽으로 갈수록

울창해진다.울창한숲가운데에산책로가있어걷기

에 그지없이 좋다. 솔숲길을 걷다보면 해수욕장까지

다가온잔잔한파도가감미롭게노래를불러준다.인

적뜸한봄철대전해변은한가하고그윽하다.

대전해수욕장 안쪽에는 넓은 들판이 자리하고 있

다.송정방조제를막아생긴간척지이다.북쪽을바라

보며걸었던남파랑길은득량만가장깊숙한바다를

동쪽에두고남쪽으로향한다.

송정방조제를 걷고 있는데, 방조제 바로 아래까지

바닷물이들어와출렁인다.바닷물이빠지면넓은갯

벌로변하는곳이다.

득량만을 바라보니 우도와 각도섬이 건너편 남양

면에 가깝게 떠 있고, 초미니섬 서도는 지금 걷고 있

는두원면쪽에가깝게자리했다.

송정방조제를 지나 농로를 따라 송정마을로 들어

선다.북향을하고있는송정마을은넓은논과대전해

수욕장을바라보고있다.

길주변마늘밭에서는겨울을넘긴마늘이푸르다.

밭가에서있는매화나무는하얗게꽃을피웠다.그윽

한 매화향이 봄 향기를 전해준다. 한 송이 꽃에는 자

연의순환과계절의섭리가담겨있다.

해변을따라걸을때는비릿한바다냄새가코끝에

전해진다. 내륙안쪽으로 깊숙이 만입돼 있는 득량만

건너편에서는 고흥반도 북쪽의 산들이 손짓한다. 남

동쪽에서는고흥의대표적인산팔영산의여덟봉우

리가아름다운풍경화를그려놓

았다.

해변길을걷다가잠시농로를

따라 걷기도 한다. 대지는 어느

덧 푸릇푸릇 해졌고, 나뭇가지

도물이오를 대로 올랐다. 예회

마을뒤편농로에서는옹기종기

모여 있는 지붕들이 정겨움을

더해준다.

예회마을앞으로득량만이펼

쳐지고, 팔영산 같은 산봉우리

들이예쁘게다가온다.

예회마을골목길을걸을때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집에

온것처럼포근하다.조선고종때예조판서가이곳을

지나다가이마을에서잠시쉬어갔는데,마을사람들

의예의범절에감탄해마을이름을븮예회븯라고했다고

한다.

예회마을을 등지고 해변을 따라서 걷는다. 바다는

여전히고요하고잔잔하다.

팔영산을 비롯한 고흥반도에 솟아있는 산봉우리

들이 잔잔한 바다위에 그림자를 내려놓았다. 해변길

을 걸을 때는 주로 방조제를 따라 걷는다. 리아스식

해안을이루고있는이곳에는유난히크고작은방조

제가많다.바다와인접한농경지는대부분방조제를

막아생긴간척지다.해변마을주민들은이런간척지

와갯벌에의지해서살아간다.갯벌에서는망둥어,농

게,바지락,굴같은수많은생명체들이살아간다.

2차선 도로를 따라 걷다가 낮은 언덕을 넘어 다시

해변으로 나아간다. 두원면소재지쪽에서 흘러온 용

산천이 바다로 흘러드는 해변이다. 득량만에서 가장

깊숙하게 내륙으로 파고든 지점이다. 길은 용산천을

거슬러 올라간다. 남파랑길은 용산천 건너편 제방으

로연결되지만교량이있는곳까지거슬러올라갔다

가다시내려와야한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라 용산천 하류는

갈대숲을 이루고 있다. 830번 지방도로까지 올라가

와룡마을 앞에 있는 와룡교를 건넌다.옛날에는이곳

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와룡교를 건너자마

자방향은다시제방을따라북쪽으로나아간다.

득량만을바라보며걷다가방조제안쪽간척지농

로를따라금성마을로향한다.

해변에서 멀지 않은 언덕길을 따라가는데, 득량만

과고흥군대서면동강면에솟은산봉우리들이그림

처럼 펼쳐진다. 득량만 깊숙한 곳에 떠 있는 우도와

각도섬이 내륙의 산봉우리들 앞쪽에서 다가온다. 우

도에 있는 민가들까지 선명하게 바라보인다. 보성의

산줄기도 득량만을 감싸면서 길게늘어서있다. 조금

전지나왔던예회마을이손짓을한다.

득량만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있어 거대한 호

수처럼느껴진다.

길 주변에는 밭들이 조각보처럼 자리했다. 고갯마

루에커다란느티나무한그루가서서금성마을을내

려다보고 있다. 잔가지까지 섬세하게 드러내놓고 있

는느티나무거목은마을주민들의쉼터이자,우리같

은길손들에게이정표역할을해준다.

느티나무 언덕을 넘어서자 금성마을이 낮은 산봉

우리를등지고남향으로자리하고있다.마을한가운

데에는주차장을겸한광장과마을회관이있다.마을

회관에서는올해팔순을맞이한어르신세분의팔순

잔치가열리고있다.아름다운공동체문화가살아숨

쉬는모습을보고있노라니지나는길손의가슴까지

도따뜻해진다.

금성마을에서 조그마한 언덕을 넘으면 동촌마을

이다.동촌마을뒷길을따라걷다가해변에다다른다.

해변에서는내로마을이손에잡힐듯가깝다.방조제

가바다와육지의경계를이룬다.방조제에서보는득

량만은 여전히 아름답고 평화롭다. 방조제를 건너면

행정구역이과역면으로바뀐다.

물이빠지면이곳은넓은갯벌이모습을드러낸다.

팔영산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점암면과 과역면을 거

쳐흘러온사정천이이곳에서득량만에합류한다.

이곳 내로마을 앞바다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고

갯벌이살아있으며수심이얕아각종어종이서식하

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봄에는 바지락, 겨울

에는굴이많이채취된다.

방조제수문을지나해변길을따라걸을때는오늘

걸었던 해변의 모습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내로마을

로통하는농로아래로여전히득량만과바다를둘러

싸고 있는 산줄기들이 평화롭게 펼쳐진다. 푸릇푸릇

해진논과밭에서생동감이느껴진다.종점인내로마

을에도봄기운이완연하다. <장갑수븡여행작가>

남파랑길73코스

봄머금은득량만가장깊숙한해변을따라걷는길

득량만깊숙이자리한바다는고요하고잔잔하다.팔영산을비롯한고흥반도에솟아있는산봉우리들이잔잔한바다위에그림자를내려놓았다.

따스한봄날씨에산과들이꿈틀거린다.겨우내인고의시간을견딘풀뿌리들이땅을뚫고일제히새싹을내기시작했다.

내로마을앞바다는민물과바닷물이만나고갯벌이살아있으며수심이얕아각종어종이서식하기에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

1.9㎞에이르는대전해수욕장백사장은500여그루의곰솔에감

싸여있다.

언덕길을따라가는데,득량만과고흥군대서면동강면에솟은산봉우리들이그림처럼펼쳐진다.

대전해수욕장의아름드리소나무로이뤄진숲은북쪽으로갈수록울창해진다.

울창한숲가운데에산책로가있어걷기에그지없이좋다.

▲남파랑길 73코

스는득량만가장깊

숙한해변을따라걷는길이다.득량만을감싸고있는

고흥의산줄기들이푸른바다와어울려아름답고,갯

벌과해변마을은질박한정서를느끼게해준다.

※코스 : 대전해수욕장→송정마을→예회마을→

와룡교→금성마을→내로마을회관

※거리,소요시간:17.9㎞,4시간30분소요

※출발지내비게이션 주소 : 대전해수욕장(전남

고흥군두원면두원로1306-1)

※여행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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